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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-친환경 수소에너지 키운다!
과기부, 3조원 투입 국책사업 육성 … 수소자동차 2010년 선보일 예정

본격적인 수소에너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.

국내를 비롯한 미국, 일본, 유럽 등에서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.

과학기술부는 최근 박호군 장관과 수소 관련 전문가들 간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종합적인 수소 개발 연구프

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

원자력연구소는 원자로를 이용해 거대한 수소 생산법을 연구하고 있다. 2020년에는 운송 분야 연간 에너지 

수요의 20%인 원유 8500만배럴을 수소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목표이다.

산업자원부도 2011년 께에는 전체 발전 수요의 5%를 수소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.

수소에너지를 주력 대체 에너지로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.

미국에서는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수소의 생산, 저장, 수용을 비롯한 연료전지 이용 기

술개발에 약 17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.

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수소에너지는 석유나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뛰어 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21

세기 주력 에너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한국도 미국과 원자로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데 이어 2020년까

지 3조원을 투입해 국가 거대 연구사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.

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, 산소와 결합해 물을 만들어 내며 핵융합에 의해 수소폭탄도 만들어낸다. 연소가 

쉬우며 연소 때 극소량의 질소산화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해유발 문제가 거의 없다. 물에서 쉽게 뽑아낼 

수 있으므로 고갈될 우려도 없다.

수소는 가스나 액체로 만들면 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, 액체수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. 

또 자동차 연료나 도시가스, 프로판가스 등의 대체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도 이용

될 수 있다. 수소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폭발성이 강하다는 단점만 해결한다면 수소자동차, 수소비행기 

연료전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.

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19세기부터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제는 경제적인 생산공정 개발이 최대 과제

이다.

천연가스, 석유, 석탄 등을 열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공업용 수소의 90%를 제조하고 

있지만 탄산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.

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물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선진국들이 개발하기 위해 

온 힘을 쏟고 있는 공정이다. 특히,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.

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소에너지 개발에 착수했으며 미국은 <수소미래법>을 마련했

다. 에너지 자립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유에서 수소시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.

대표적인 수소에너지 응용 분야인 수소자동차는 각국에서 2010년 쯤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수소에너지 시장규모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. 전문가들은 수송용 에너지(원유 기준)의 1%만 대체하더라도 

400만배럴의 원유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.

에너지원이 나무, 석탄, 석유,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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